
34ㆍ원자력산업ㆍ2007/11

아 톰 안 테 나

문문제제 바바꾸꾸기기

정범진│제주대학교에너지공학과교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방법은

아니다. 때로는 우회하기도 하며 또 때로는 문제를 미리 예견하여 피하기도 한

다. 물론 답이 보일 때까지 문제를 덮어둘 수도 있다.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의롭거나 논리적인 답이

정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

드시 올바르게 해결하거나 결론지어야 할 문제도 있다. 그런데 주어진 문제를

풀어야 할 사람이 문제를 바꿔서 푸는 경우가 있다. 

답안지에 쓸 것이 없는 학생이 정답과는 관련 없는 것을 잔뜩 써놓고 조금이

라도 점수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나, 답변이 궁색한 발표자가 질문을 잘못

이해한 척 하면서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는 것이 문제 바꾸기의 고전적 사례이

다. 시간만 보내면 되는 상황이거나 상대를 권위로 누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처신하거나 질문자의 입장을 되묻는 방식도 있겠다. 

‘싸가지’논쟁도 문제 바꾸기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대부분 이 논쟁은 원래

도덕 문제는 아니다. 그저 어떤 다른 문제로 다투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밀리

면 문제를 도덕 문제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원래의 문제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맞아! 그 녀석은 싸가지가 없어’하는 식으로 원래 문제를 잊

어버리고 모두들 바뀐 문제를 푸는 경우도 있다.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이다. 의견을 묻는 문제에 대해

서는 여론을 참조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옳고 그름이 자명한 문제에 대해서 다

수결 문제로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국민의 표에 따라서 취직 혹은 실

직이 결정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이 옳고 그른가보다도 다수결이 중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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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고갈을 염려하면

서, 경제적이지 못한 -

즉 단위 에너지를 생산

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 에너지원을

거론하고, 문제의 본질

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난데없이 도롱뇽을 들고

나오고, 뜻대로 안되면

밥 굶고 하는 것도 비슷

하다.

문제를 바꿔서 푸는 이

유는 간단하다. 못 풀겠

으니까바꾸는것이다.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문제에서 패자는 더 이상 해볼 데가 없다면 이번엔

절차상의 문제를 들고 나온다. 승자가 절차상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경우는 없

다. 이 역시 문제를 바꾸는 것이다. 

어떤 하나의 문제를 다른 문제와 연계해서 통합된 결론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되면 원래 문제를 풀 때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수재민을 돕기 위해서 2천원씩 성금을 내자고 하면 긍정적인 답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독거 노인, 치매 환자, 고아, 학대받는 아이들, 북한 주

민, 이재민, 최빈 계층, 차상위 계층 등등을 다 합쳐서 5만원씩 내기로 하자면

답은 달라진다. 문제에 적당한 조작을 가하면 답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청년 실업과 노령 인력 재활용은, 제한된 일자리를 누가 차지하는 것이 국가

적으로 이득이 되는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풀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항상 따로 푼다. 심지어는 담당 부서가 다르기도 하다. 그러니 답이 맞지 않는

다. 이공계 기피라는 현상이 장학금이 부족하거나 공무원으로 채용이 안되기

때문이 아님은 자명하지만 항상 문제는 가장 간단하게 풀어보려고 한다.

자원의 고갈을 염려하면서, 경제적이지 못한 - 즉 단위 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 에너지원을 거론하고, 문제의 본질을 다루는 것

이 아니라 난데없이 도롱뇽을 들고 나오고, 뜻대로 안되면 밥 굶고 하는 것도

비슷하다. 

신정아의 문제는 권력형 비리나 간판주의가 답이 아니라 전문성이 없는 전

문가 사회, 전문 분야의 능력보다 그 외적 능력을 더욱 높이 평가하는 분위기,

윗선에 지시에 무조건 순응하는 풍토, 그리고 쭉정이를 가려내지 못할 만큼 사

고와 소재가 천박한 우리 사회의 지배 계층의 문제임에도 문제를 제대로 바라

보고 해소하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를 바꿔서 푸는 이유는 간단하다. 못 풀겠으니까 바꾸는 것이다. 또 쉽

게 풀려고 바꾸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를 슬슬 바꿔나가는데 정작 채점

을 해야 할 사람이 문제가 바뀐 것을 눈치 채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원자력에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추가 원전 건설, 부지 확보, 방사

성폐기물 처분, 원자력 수출, 인력 수급, 행정 체제... 우리가 이런 원자력의 문

제를 제대로 풀고 있는 것일까? 




